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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은 최고의 미덕 

19-04-19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제 2대 수상이었던 쉬리 랄 바하두어 샤쉬트리 (Shri Lal Bahadur Shashtri)는 청렴하고 정직한 지도자로 그의 명성이 높았습니다. 한 번은 대형 직물공장에 시찰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직물 회사의 주인이며 사장은 수상을 염접하고 극진히 안내 했습니다. 공장 시찰의 마지막에 직물 창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직물이 창고에 가득했습니다. 곱게 짜인 직물을 만져보며 샤쉬트리 수상은 사장에게 여성용 것 옷 한 벌 깜의 그 직물의 가격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사장은 그 가격이 800루피라고 답했습니다. 800루피는 미화로 환산하면 $11.20입니다. 샤쉬트리 수상은 더 낮은 가격의 직물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장은 부하를 시켜서 더 값싼 직물을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500 루피, 400 루피  가격의 직물을 가져 왔습니다.

샤쉬트리 수상은 “나 같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직물이 너무 고가입니다.  좀더 저가의 직물은 없습니까?” 라고 수상이 또 물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질문을 받고 사장은 말했습니다. “대국의 수상께서 어찌 가난하다고 말씀 하십니까? 제가 이 직물을 수상님께 선물로 드리렵니다.” 그 말을 듣고 수상이 “사장님, 나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사장은 “수상님께서 저의 회사를 찾아주신 것 만으로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옷감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상은 그런 선물 제안에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대국의 수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아 제 아내에게 줄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수상이지만 나의 수입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발 내 적은 수입에 알맞은 옷감을 보여주세요.” 수상의 청렴함에 감동을 받은 사장은 아주 값싼 옷 한 벌 깜 직물을 가져 왔고 수상은 그 값을 지불하고 공장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청렴한 공무원이 얼마나 있을 까요?


제가 속한 교회의 감독님 한 분 계셨습니다. 감독 직무는 무보수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본업인 치과의사로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약 1년 전에 별세하신 그 감독님은 절대적인 정직으로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친구들과 아침 일찍이 골프를 치러 골프장에 나갔습니다. 그 일행은 그날 아침에 가장 먼저 골프장에 온 손님이었습니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일찍 온 그분들께 그날 아침만은 무료로 골프를 쳐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감독님은 그 골프장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골프장의 사장이나 상관이 당신에게 무료로 골프를 치게 하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아니요”라는 답을 한 직원에게 감독님은 정색을 하고 “그렇다면 정식 입장료를 받으시오.” 라고 말하고 정식 입장료를 냈습니다. 동행한 친구 한 분으로부터 그 경험담을 듣고 저는 큰 강동을 받았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정직은 최고로 고귀한 미덕입니다.  끝
